
� 찾아가는�안전�인형극� � � � � � � �

“뒤죽박죽� 곤충나라”

너구리� 구리는� 동물� 어린이집에서� 말썽을� 자주� 일으키는� 개구쟁이�

친구입니다.� 오늘도�구리�때문에�다른�동물�친구들이�다쳤어요.�선생님은�

구리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하지만� 구리는� 그때만� “예~”하고� 돌아서면�

또�장난을�칩니다.�

어느�날,�친구�래비에게�장난을�치고�잠깐�낮잠에�든�구리가�눈을�떠보니,�

뒤죽박죽�곤충나라였어요.�모든�게�뒤죽박죽되어�곤충들이�넘어지고�부딪히고�

다치는�나라에요.�그�곳에서�어린이집으로�다시�오는�방법은�친구들을�다치지�

않게�도와줘서�별을�받아야�한다는데…�

과연�구리는�곤충�친구들이�안전하게�생활할�수�있도록�도와줄�수�있을까요?�

그리고�동물�어린이집으로�다시�돌아올�수�있을까요?�

아이들이 매일매일 생활하는 어린이집. 하지만 성장과정 중인 아이들의 발달특성상 다양한

안전사고들이 발생합니다. 놀이하다 부딪히고, 뛰어가다 넘어지고, 끼이고 떨어지고 데이고…

생활안전 인형극 ‘뒤죽박죽 곤충나라’는 실제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접수된 사고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에피소드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인공 ‘구리’를 통해 주변 친구들의 안전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일이 보람된 일이고, 이를 통해

스스로도 안전한 생활을 위한 약속을 지키도록 어린이집에서도 함께 이야기나누어 주세요.

기획의도

�

� � � � 알아두세요!� � 어린이집�내� 안전사고�현황� (2010� 안전공제회�사고접수�현황)

� � � � �

� � � � � � � � � �

만�2~3세�아동의�사고가�

전체�사고의�절반인�47%를�

차지합니다

사고유형별로는�부딪힘�사고가�가장�

많이�발생하며,�넘어짐,�끼임,�떨어짐�

등의�순으로�사고가�발생하고�있습니다

자료 출처 : 「어린이집 안전 환경관리 가이드북」 어린이집안전공제회, 2012



찾아가는 안전인형극 ‘뒤죽박죽 곤충나라’에서 동물인형

연기를 해주시는 분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인형극 선생님

입니다. 실제 어린이집교사 출신들로 구성된 인형극 선생님은

아이들의눈높이에맞는안전교육을위해직접무대연출및인형

연기를 배웠으며, 부던한 연습 후에 각 어린이집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인형극선생님들많이격려해주세요!

안전인형극�선생님

� 주요�등장인물

� � �

안녕?�나는�구리야!� (너구리)
 친구들을�괴롭히는�심술꾸러기�말썽꾸러기

�하지만,�뒤죽박죽�곤충나라를�다녀온�후�친구들의�

�안전을�도와주는�안전지킴이가�된다. � � � � � �

�안녕?�나는�피기야!� (돼지) 
� �뒤죽박죽�곤충나라에서�만난�친구.�구리처럼�말썽꾸러기였지만�

곤충나라를�다녀온�후�약속을�잘�지키는�친구가�된다.�후에�구리가�

다니는�어린이집에서�새로�온�친구로�만나게�된다.� �

안녕?�나는�래비야!� (토끼)
 구리와�같은�반�친구.�구리가�종종�짓궂은�장난을�치지만�

화내지�않는�마음�착한�친구이다.� �

안녕?�나는�선생님이야!� (고양이) 
우리�친구들을�사랑하며�안전하게�보살펴주는�어린이집�선생님.

개구쟁이�구리가�가장�좋아하는�선생님이다.�


